
4월을 준비하며 

 

매월 마지막 주말이면 지난 한달을 지워내고 그 자리에 다음달의 사역을 빼곡히 적어 넣

습니다. 이미 3월의 마지막 주말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3월의 일정표를 내버려두었습니다. 

3월 15일 1부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할때만 하더라도 3월말이면 어느정도 정리될 것이

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온라인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임목사의 최소한의 책임

이며 져야할 짐의 몫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4월 말로 온라인 예배를 연장하면서 4월

말이 되더라도 일상을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쉽게 찾아올 일상에 대해

서는 잠시 내려놓는 편이 낫겠습니다.  

 

금주 새벽기도는 임목사가 월화토요일을, 부목사님들이 수목금요일을 인도할 것입니다. 

다음주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설교 전 찬양인도는 정진부, 김

태한 목사님이 담당하십니다. 설교는 종전처럼 선교회 담당목사님들과 제가 담당하며, 기

도는 장로님들이 인도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안디옥 선교회원들께는 메일

로 목사들의 설교요약과 임목사의 안부편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온 교우들이 형태는 다르

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제자도가 회복되는 

한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짧고도 길었던 3주 동안 많은 것들을 평소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깊이 깨달은 

몇 가지의 유익이 있었습니다. 마치 쉬지 않고 달려온 불덩이 같은 엔진이 꺼지고 그동안 

달려온 힘으로 서서히 달리고 있는 기차를 마주한 듯합니다. 서서히 달리는 동안 지금껏 

간과했던 것들이 보이기도, 들리기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경건입니다. "우리

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딤전6:8)." 안심을 사재기하기보다 

그동안 잊었던 참된 경건의 유익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물과 전

기만 있어도 살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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